
‘〕한글성셔번역 () 

룻 OIO~기 

김 태 종 (목사， 충북 청주 삶터교회) 

첫째가름 

l힘문이 1 ) 들이 누리를 다스리던 때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든 때 

일이 있었습니다. 그 때 유다 베들레햄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

시골에 가서 몸붙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 

섰습니다 2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， 두 아 

들은 마흘론과 길론이었는데， 그들은 유다 베들레힘 사람으로 

에브맛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. 모압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

지내다가 3나오미 지아비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

남기고 죽었습니다 4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아나이 2)를 아내로 

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，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. 거기서 

마흔 해쯤 살다가 3마흘론과 길론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. 그래 

서 나오미는 지아비를 여윈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. 

6그 무렵 야훼가 야훼 무리를 돌보시어 거둠이 넉넉하다는 말 

이 모압 시골에까지 들렀습니다.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두 며 

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옛살나비3) 로 돌아가기로 하였습 

1) ‘장수’， 또는 ‘영웅’을 우리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， 

2) ‘여자’를 우리말로 옮길 길 이 없어 이 렇 게 바꿔보았습니디. ‘사내’ 

에 맞먹는 말로는 가장 가까운 말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‘ 

3) ‘고향’이라는 우리말입니다. 

168 



나다 7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던 곳을 떠나 유다로 길 

을 가다가 8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들 가라며 

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내게 그토록 고 

맙게 해 주었으니 야훼께서도 그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

바란다 9너희 둘 다 새 지아비를 맞아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 

게 해 주실게다 " 그러고는 두 며느리를 끌어안자 두 며느리는 

울음을 터뜨리며 1 0말했습니다. “안됩니다. 저희는 어머님을 모 

시고 어머님 겨레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" 11“얘들아， 너희는 

돌아가야 한다. 어쩌자고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7" 하며 나 

오미는 며느리들을 떠밀었습니다. “내 뱃속에 너희 지아비감이 

라도 있는 줄 아느냐? 1 2얘야， 어서 돌아들 가거라. 나는 이렇 

게 늙어 이젠 다시 지아비를 얻을 수도 없다. 내게 무슨 바랄 

것이 더 있겠느냐? 오늘 밤에라도 내가 지아비를 맞아 o}이를 

낳는다 치자 13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

아니냐? 그걸 바라고 홀몸으로 어떻게 지내겠느냐? 얘들아， 그 

건 안될 말이다.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라. 나는 이처럼 

야훼께 버림을 받은 몸이구나" 1 .1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습 

니다. 그리고 오르바는 뜻어머니 4)를 껴안고 떠나겠다고 맘짓을 

하고는 제 겨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. 그러나 룻은 뜻어머니 곁 

을 떠나려 않았습니다. 

”나오미가 다시 타일렀습니다. “보아라， 네 언니는 제 겨레와 

제 검 5)에게 돌아갔다. 그러니 너도 네 언니를 따라 돌아가려므 

나" l(i“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다그치 

지 마십시오" 하며 룻이 말했습니다. “어머님 가시는 거기 저 

도 함께 가겠습니다. 어머님 머무시는 곳， 거기 저도 머물겠습 

니다. 어머님 겨레가 제 겨레 어머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 

니다 1 7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， 거기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 

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겠습 

4) ‘장모’ 또는 ‘시어따니 ’를 이 렇 게 바꿔보았습니다. 

5) ‘신’이라 는 우리 말입니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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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죽음 말고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 

다" 18이토록 끝내 따라가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무슨 말을 

할수 없었습니다. 

1 9둘은 길을 나서 마침내 베들레힘에 다다랐습니다. 두 사람 

이 베들레힘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“이 사람이 나오 

미 아닌가?"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20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보 

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오. 

하늘 하느님께서 내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주셨구려 . 그러니 

나를 마라라고나 불러 주오 21떠날 땐 아쉬운 것 하나 없었으 

나 야훼께서는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네 . 그런데 어찌 

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를까? 야훼께서는 내 허물을 들춰 내 

셨네 . 하느님께서는 이렇듯 쓴 맛만 가득 머금게 하셨네" 

22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을 

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. 그들이 베들레램에 닿은 것은 보리를 

거둘 무렵이었습니다. 

둘째가름 

1나오미는 지아비 집안에 푸네기 6)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

엘리멜렉 집안으로 힘 있는 지님문7)이었는데 이름은 보아즈였 

습니다 2하루는 모압 아나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. “저 

를 밭에 나가게 해 주세요. 일이 잘 풀려 너그러운 사람을 만 

나면 그 뒤를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" 나오미가 

룻에게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3룻이 밭에 나가 거두는 일꾼들 

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， 일이 되느랴고 그런지 그 밭은 엘 

리멜렉 집안언 보아즈 것이었습니다~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험 

에서 와서 “야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” 하며 거 

두는 일꾼들에게 맘짓 8)을 나누고 있었습니다. “야훼께 누랄몫9) 

6) ‘가까운 피붙이’라는 뜻을 지닌 우리말입니다. 
7) ‘부자’를 우리말로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. 

8) ‘인사’를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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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받으십시오” 하고 일꾼들이 받았습니다 5보아즈는 거둠일을 

시키는 한 마름에게 물었습니다. “저 젊은 아나이는 어느 집 사 

람인가7" 6마름이 받았습니다. “저 젊은 아나이는 나오미와 함께 

모압 시골에서 돌아온 모압 아나이입니다 7일꾼들이 거두면서 

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. 아침에 

와서 이제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" 

8보아즈가 룻에게 일렀습니다. “악아， 내 말이 들리느냐? 다 

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우러 갈 것 없다. 여기서 다른 데로 

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9거두고 있는 밭 

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워라. 

머슴들이 네게 지다위하지 10) 못하도록 내 일러두마. 목이 마르 

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" 

10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. “어찌하여 저를 

이렇게까지 좋게 보아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십니까? 저는 한낱 

다른 나라 아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" 1 1보아즈가 말했습니다. 

“나는 다 들었다. 네가 지아비가 죽은 뒤에도 뜻어머니를 마음 

다해 모셨고， 옛살나비를 버리고 어버이를 떠나 낯선 이 곳으 

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1 2네가 그렇게도 가룩하게 지내는데， 

어찌 야훼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? 네가 이스라엘 하느님 야 

훼 품 속으로 몸 두겠다 찾아왔으니， 너를 넉넉하게 품어 주실 

게다" 13룻은 “부디 저를 어여삐 보아 주십시오. 저는 어르신 

집 여느 아나이 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보아 

주시니 힘이 됩니다” 하며 고마워했습니다. 

14끼니 때가 되어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습니다. “이리 와 밥을 

좀 먹도록 하려므나" 그래서 룻은 거둠꾼11 ) 들 옆에 앉았습니 

9) ‘축복’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같은 

‘축복’ 또는 ‘꼭’이라는 말도 이 말 말고도 ‘살몫’이라고 옮겨야 

할 곳도 있었습니다. 

l이 ‘지 다위 하다’는 ‘성 가시 게 굴다’ 또는 ‘집 적 거 리 다’라는 우리 말입 

니디 

11) ‘수확하는 일 꾼’을 이 렇 게 나타내보았습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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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보아즈는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묘념 밀어 주었습니 

다 1 5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데， 보아즈가 머슴들 

에게 일렀습니다. “저 아나이가 보릿단 사이로 돌아다니며 이삭 

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1 6숫제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

흘려주어라. 그리고 그것을 즙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. 

17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모아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

되었습니다 1 8룻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뜻어머니께 보 

이고 나서， 배불리 먹고 남겨 온 먹거리도 꺼내 드렸습니다 1 9 

뜻어머니가 물었습니다. “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? 어디서 

일을 했느냐? 네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 주신 그 분이 누릴몫을 

받지 못한다면 누가 받겠느냐?’ 룻이 “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

밭 항것 12) 은 보아즈래요” 하며 제가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 

지를 뜻어머니에게 밝히자 20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

“그 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해 

주시는구나. 그 분이 야훼께 누릴몫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 

느냐? 그 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푸네기이다. 우리를 떠맡아 줄 

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" 21룻이 시어머니에게， 보아즈가 거둠이 

끝날 때까지 그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했다고 

하니 22나오미는 룻에게 “얘야， 네가 그 집 아낙네들과 함께 일 

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 됐다. 다른 밭에 갔다가 사내들에 

게 부끄러운 꼴이 될 일은 없겠구나” 하고 말했습니다. 

23이리하여 룻은 보리와 밀을 다 거둘 때까지 보아즈 집안 아낙 

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워 뜻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 

니다. 

셋째가름 

1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. “얘야， 이젠 너도 네 

삶을 누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.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 

12) ‘주인’이라는 우리말입니다. 이것은 높녘(북녘)에서 쓰는 말인데， 

다른 말이 없어서 이 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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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그렇지 않느냐? 2너는 보아즈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으 

나 그 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푸네기이다. 바로 오늘 밤 

그 분은 거둠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그러니 너는 몸 

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갖춰 입고 그 집 거둠마당에 

내려가라. 그 분이 저녁을 먹기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 

라 -l그 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두었다가 살 

며시 가서 그 발치께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. 그러면 네가 할 

일은 그 분이 일러 줄게다 " ;)“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" 

룻은 이렇게 말하고 

6거둠마당으로 내려가 뜻어머니가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Î보 

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

누웠습니다. 룻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께를 들치고 거기 누 

웠습니다 8밤이 깊어 추위를 느껴 몸을 웅크리던 보아즈는 발 

치께에 웬 아나이가 누운 것을 알고 9“웬 사람이냐”고 물었습니 

다. “저는 룻입니다 " 하고 룻이 받았습니다. “어르신네께서 이 

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. 그 옷자락으로 제 몸을 덮어 주십 

시오" 1α‘얘야， 야훼께 누릴몫을 받아라” 하고 보아즈가 말했습 

니다. “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직한데도 그 

러지 않고 이렇게까지 어른을 받드니 이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

것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11얘야， 걱정하지 말아라. 네가 무엇 

을 바라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. 네가 굳센 사람이라는 것은 이 

고을 안에 있는 내 겨레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12너를 맡아 

줄 몫이 내게 있기는 하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가까운 푸네기가 

또 있다 J:l이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. 하제 1 3) 아침에 그가 너를 

맡겠다고 나서면， 좋다， 그가 너를 맡을 것이다. 그렇지 않고 

그가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맡아주마. 날이 썰 때까지 

여기서 쉬어라.， 

14이리하여 룻은 날이 새기까지 그 발치께에 누워 있다가， 아 

나이가 거둠마당에 왔더라고 말이 나서는 안된다는 보아즈 말 

13) ‘내일’이라는 우리말엽 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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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따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1 5보아즈는 

룻이 쓰고 있는 옷을 벌리라고 하고는 룻이 옷을 벌리자 보리 

여섯 핏박을 퍼 담아 주었습니다. 룻이 마을로 돌아와 16뜻어머 

니에게로 오자 그가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. 룻은 그 사 

람이 제게 해 준 일을 다 말했습니다 l ï“어머님께 빈손으로 돌 

아가면 안된다면서 보리를 여섯 횟박이나 주셨습니다" 1 8이 말 

을 듣고 나오미는 “그 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매조지 하지 

않고는 못견딜 것이다”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 보자 

고 했습니다. 

넷째가름 

1보아즈가 잣드난이께로 올타가 앉아 있는데， 마침 그가 말했던 

푸네기가 지나갔습니다. “여보게， 이리로 와서 앉게나” 하며 보 

아즈가 그를 부르자， 그가 발길을 돌려 와서 앉았습니다 2보아 

즈는 마을 어른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불러 “이리 와서 앉으십 

시오” 하고 자리를 열었습니다. 그들이 자리를 잡자 3보아즈가 

푸네기에게 말했습니다. ‘우리 집안 엘리멜렉에게 땅이 있지 않 

소?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와 그 땅을 팔려고 내 

놓았소 4이 일을 이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에 하는 말이오만， 

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겨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

사시오. 그 땅을 다시 사서 가질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구 

려 . 그럴 마음이 없으면 뜻을 말하시오. 내가 알아야겠소. 그 

것을 다시 사서 가질 사람은 이 사람인데， 그 다음은 내가 살 

수 있소" “내가 사서 가지겠습니다" 그가 뜻을 밝히자 a보아즈 

가 다짐하였습니다. “나오미에게서 밭을 넘겨받는 날 그대는 홀 

어미 룻도 떠맡아야 하오. 그래서 가신 분 이름을 이어 그 깃 

을 받을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하오" 6그러자 그 푸네기는 “그랬 

다가는 나만 밑지겠군. 그럴 수는 없소” 하면서 그 땅을 다시 

사는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“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 

만 그대나 사서 가지시구려 . 나는 그럴 마음이 없소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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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깃을 다시 사서 가지는 일을 남에게 넘 

겨줄 뜻으로 신 한 짝을 벗어서 맞선 이에게 주었습니다. 그것 

을 밝힘거리 14 )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8그 푸네기도 

“그대가 차지하시오”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즈에게 주었 

습니다 9그러자 보아즈는 어른들과 온 겨레에게 말했습니다. 

“나는 엘리멜렉과 길론과 마흘론에게 딸렀던 모든 것을 나오미 

손에서 샀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밝힘문15) 입니다 1 0또 

나는 마흘론 아내 모압 아나이 룻까지도 깃 16)과 함께 아내로 

얻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가신 이 이름을 이어 그 깃을 차지할 

사람을 낳아 가신 이 이름이 그 집안과 함께 남아 이 고을 잣 

드난이 17)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오늘 

이 일을 밝혀줄 사람들입니다" 11잣드난이께에 있던 모든 사람 

이 “우리가 밝힘꾼이오’ 하고 받자， 어른들이 말했습니다. “야훼 

께서 그대 집에 들어오는 이 아나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을 

일으킨 두 아나이 리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길 법니다. 그 

대가 에브라다에서 힘을 떨치고 베들레힘에서 이름을 휘날리기 

를 빌며 1 2또한 야훼께서 이 젊은 아나이 몸에서 씨앗을 일으 

키셔서 그대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안같이 

되기를 빌고 또 법니다" 

13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 자리에 들었습 

니다. 야훼께서 심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14아낙네들이 나 

오미에게 맘짓을 했습니다. 오늘 이처럼 이 집안이 내림을 이 

어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께 다누림 18)을 올립니다. 이제 우리는 

이 아기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기를 법니다 1 5이 

집안을 이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， 아들 일곱 부 

14) ‘증거’를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. 
15) ‘증인’을 이 렇게 나티내보았습니다. 
16) ‘유산’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딸입니다. 
17) ‘城’을 우리말로는 ‘잣’이리고 합니다. ‘드난이’는 ‘문’을 나타내는 

말입니디. 

18) ‘영 굉’을 우리딸로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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럽잖은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， 이제 그가 이 집에 살 맛을 

되돌려 주고 늙었을 때 받들어 줄 것입니다 " 1 6나오미는 그 아 

기를 받아 품에 안고 제 사리로 길렀습니다 1 7이웃 아낙네들은 

“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1 " 하면서 그 아기에게 오뱃이라는 

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. 그가 바로 다윗 할아버지요 이새 아 

버지였습니다. 

18베레스 내림은 다음과 같습니다.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

19헤스론은 람을， 람은 암미나답을 20암미나답은 나흐손을， 나 

흐손은 살몬을 2 1살몬은 보아즈를， 보아즈는 오멧을 22오뱃은 

이새를，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. 

쟁 '1구톡료를 납부해 주십샤오 

독자여러분! 명안하셨습니까? 하시는 사역 위에 늘 

하나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

부탁드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. 

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l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 

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설 수가 있습니다. 지로용 

지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주시변 

감사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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